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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공지능(AI) 덕분에..방역 역할 톡톡
- 능동감시자 전화상담 맡겨, 70% 이상 업무량 경감, 96% 이상의 음성인식 정확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공지능 돌봄전화(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에게 코로나19 능동감시자를 상담하도록 맡겨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4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능동감시 대상자를 살피는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AI 돌봄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시작했다.

네이버가 개발한‘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은 AI가 일정한 

시간마다 돌봄 대상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받는지 여부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태를 분류하고 2시간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코로나19 방역을 돕고 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 우선 서비스 되고 있으며, 부평구 지역 내 4천8백여 

건(하루 평균 120건)의 상담을 대신 수행해 80여건의 발열 현상 등 유증

상자를 조기 발견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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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담당자는 이상 증상 확인 건과 전화 미수신 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 대비 70% 이상의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 서비스는 96% 이상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사람

보다 나은 음성인식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신자들도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영애 부평구보건소장은 “1년이 넘는 코로나19 대응에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 능동

감시 업무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인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우리시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기술로 피로도가 심한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다른 군‧구에도 조속히 도입되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이미지 및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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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바 케어콜(AI 돌봄전화) 서비스 흐름도 >

<3월 4일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